
日本 半導體는「午後 2時」인가  

박 동 현  

(동향분석연구실, 선임연)  

과거「鐵은 국가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시대에 舊소련은 철강 생산액에서는 세계 제일

이었고, 실제로 舊소련의 국력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력을 판가름하는 最適의 指標는 半導體 生産額이 되었다. 반도체가 거의 모든 제품 분

야에 사용되면서, 철강을 대신하는「産業의 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반도체 생산액으로 본 일본의 세계 시장 share는 49.7%로 북미의 35.8%를 크게 앞지르고 있

으며, 유럽의 10.1%, 아시아의 4.4%에 비하면 더욱 큰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56K 

DRAM에서의 일본의 share는 80%로 압도적이다. 본격적인 메가비트의 시대도 일본이 열었으

며, 다른 나라가 4메가비트로 고심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64메가비트의 量産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였다. 앞으로 기가비트의 시대를 열 나라도 일본밖에 없다고 일컬어 진다.  

지난 2월과 3월의 국내 저널리즘들은 일제히 일본 경제의 불황에 관해 경쟁적으로 보도하였

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일본의 경제 붕괴론을 다루어 마치 일본 경제가 곧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일본의 과다한 무역 흑자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연출하는「保護色」임을 지적하면서,´일본 경제는 과연「오

후 2시」인가´(李奉澔, 新東亞 5월호)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경제가 실제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인가를 진단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는 실제로 일본 업계의 이익 감소의 증거로서

는 日本誌「東洋經濟」 3월 17일 기사의 진단을 인용하여 반도체, 컴퓨터 업계의 巨人 히다

찌의 이익 감소가 심각함을 제시하였다. 히다찌는 1M DRAM에서 도시바에 패한 이후, 이를 

설욕하기 위해 4M DRAM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었고, 결국은 범용 반도체 칩이 곧 

공급 과잉에 빠져 히다찌 반도체 공장이 1주일에 4일의 조업 중단을 겪어야 하는 불운이 뒤

따라, 결국 지난 3월의 결산에서 대폭적인 이익 감소를 겪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후지쯔의 

경우에도 지난 2월의 경상 이익이 90년대비 60%의 감소를 맛보아야 했으며, 설비 투자도 대

폭 감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90년 2월 동경 증권 시장의 주

가가 전주말에 비해 15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에 대해「일본판 블랙먼데이」云云하며 호들

갑을 떨었던 일본이 그해 GNP가 89년대비 5.5%증가하였고, 무역 수지도 699억 달러의 흑자

를 기록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본의 낡은 수법, 즉 과도한 무역 흑자에 대한 따가운 눈총

으로부터 벗어나려는「保護色」일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日本誌「週刊 다이아몬드」(3월 7일호)에는 그 즈음의 총체적인 일본 언론의「보호색」보도

에 발맞추었는지는 몰라도 일본 반도체 업계의 衰落을 보도하였다. 여기에는 1988∼90년에 

걸쳐 1M DRAM에서의 도시바의 승리에 대해 4M DRAM 시장 제패를 노리며 양산 투자 경쟁에 

나섰던 히다찌 경우의 예가 자세히 보도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일본 반도체 업계가「오후 2시」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진단은, 일본은 

현재「산업의 쌀」이 떨어져 가는「보릿고개」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세계 반도

체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도시바의 승리와 히다찌의 과욕  

85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불황에 의해 설비 투자를 감축했던 히다찌는 1M DRAM의 큰 물결을 

타지 못했고, 그 결과 반도체 생산액에서 도시바에게 뒤쳐져 2위에서 3위로 전락했다. 이의 

설욕을 꿈꾼 히다찌는 맹렬한 설비 투자에 나서 4M DRAM에서의 승리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

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4M DRAM 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작년 가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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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도 허무하게 무너져 갔다. 작년

에 히다찌는 4M DRAM의 시장 점유율에서 염원해 왔던 선두 자리를 장악했다. 그러나 최대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이익은 赤字를 기록하는 불운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반도체 생산은 

판돈이 점점 커지는 포커」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에 많은 자

금이 소요되는 것을 말함인데, 히다찌는 4M DRAM에서는 앞장 서서 판돈을 키워온 통큰 플레

이어였다. 도시바의 독주에 자극받은 히다찌는 풍부한 자금을 거액의 DRAM 생산 설비에 투

입함으로써 판돈을 휩쓸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다른 메이커들도 半導體 市場適期(Silicon 

Cycle)의 절정기인 91년부터 수요가 상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91∼92년에 초점을 

맞춰 量産投資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예측은 빗나 갔다. 256K DRAM에서 1M DRAM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노트북 퍼스컴 등 소형화를 위한 수요가 왕성했다. 그러나 1M 

DRAM에서 4M DRAM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정도밖에는 새로운 용도가 없

는 상태이다. 그 결과 4M DRAM은 생산 과잉에 빠지게 되었고 가장 많은「판돈」을 걸어온 

히다찌는 당면한 감가 상각 부담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서둘러 재고 정리를 위한 가격 인

하에 나섰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 질서를 크게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결과만을 

가져 왔다.  

히다찌에서는 苦肉策으로서 4M DRAM 대신에 16M DRAM 생산 라인을 들여오고 16M DRAM 시장

이 형성될 때까지 4M DRAM을 생산한다는 이른바 Shrink Version이라는 방법으로 설비 투자

의 내용을 바꾸고 있다. 16M DRAM용 설비로 4M DRAM과 16M DRAM을 같이 생산하고 세대 교체

가 이루어진 후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ASIC 생산 라인으로의 전용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4M DRAM 불황 다음에 형성될 16M DRAM 에 대한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野村硏究所는 

과잉 생산에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메이커는 3社까지가 한계라고 진단하

였다. 현재대로라면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없어 투자 회수는 다음 단계 메모리인 64M DRAM의 

시대에나 기대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같은 과잉 생산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技術의 거품」이란 용어를 도입하는 것이 설명에 편리하다.˝기술자들은「획기적인 

제조 장치가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가동 시간과 수리 시간이 거의 같은 불완전한 기계를 

생산 라인에 도입해버린다. 결과적으로 생산 라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계를 2대

씩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설비 투자의 낭비가 바로「技術의 거품」인데, 경영

자의 뇌리에는 반도체에서 한목 잡으려는「거품」인 발상이 항상 존재한 데다 항상 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반도체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技

術의 거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技術의 거품」은 즉시 생산 능력 과잉으로 이어졌고, 

현재 일본 대기업 반도체 메이커의 4M DRAM 생산 라인은 50∼70% 정도의 가동률밖에 가동되

지 못하고 있다. 각社 모두 ASIC와 마이컴의 생산을 통해 쉬고 있는 생산 라인을 메꾸고 있

는 실정이며, 그 결과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야 할 ASIC와 마이크로프로세서까지 供給過剩에 

빠져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즉 반도체 수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까지 수익력을 잃는 악성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의 4M DRAM 불황이 

단순한 DRAM 불황이 아닌「技術의 거품」이 초래한 複合不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다.  

패자 인텔의 승리  

그렇다면 미국界 반도체 업계는 어떤가?  

인텔社를 주목해야만 한다. 인텔은 1991년 12월 결산기 매출액 47억 8,000만 달러(90년 對

比 22% 증가), 순이익 8억 1,900만 달러(90년 대비 26%증가)라는 대폭적인 매출 및 수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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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기록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DRAM의 부진으로 대규모 매출 감소를 기

록한 일본 메이커들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명암을 가르게 된 배경은 두 가지이다.  

우선 81년에 IBM의 개인용 컴퓨터에 인텔의 8186 MPU가 채택된 점을 들 수 있다. IBM의 심

장부를 장악함으로써 MPU에서 패권을 다투어 왔던 모토롤라의 시장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 

인텔은 自社의 486 마이크로 프로세서(MPU)는 2만 5,000엔 정도로 他社에 비해 單價가 한 

자리는 차이가 난다(비싸다)˝고 자랑하고 있다. MPU는 컴퓨터의 심장에 해당인데, 이 분야

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인텔이다(약 85%). 슈퍼컴퓨터, 플래시 메모

리도 있지만 인텔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MPU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또 다른 배경은 86년 일본 메모리와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DRAM으로부터 철수한 것이다. 그

것은 DRAM을 최초로 개발한 선구자로서는 굴욕적인 패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행운을 가져 

왔다. DRAM에 투입해 왔던 거액의 투자를 MPU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

년도 인텔의 연구 개발비와 설비 투자액은 합계 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인데 이만한 규모의 

자금을 DRAM 이외의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메이커로는 인텔이 유일하다. IBM의 심장부를 

장악하면서, 일본 메이커들이 DRAM 에 투입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의 자금을 MPU에 투입해서 

인텔은 오늘날 요지 부동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같은 투자라도 DRAM은 과잉 경쟁으

로 인해 適正 利潤을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 회수에도 또한 긴 시간이 걸린다. 인텔

이 여유 있게 차세대 칩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일본 메이커들은 투자 회수만을 위

해서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DRAM에서의 철수에 대한 후회는 없다」고 인텔은 흐믓하게 말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긴 

일본 메이커들이 DRAM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경쟁에서 패퇴한 인텔은 MPU에서 아성을 구축

해 버렸다. 어느 쪽이 승자인가?  

日本 半導體는 몇 時인가  

韓國과 臺灣 메이커의 성장 또한 일본의 반도체 업계를 오후 2시로 몰고 있다. 현재의 16M 

DRAM의 대량 생산 능력에서는 三星이 세계 1위일 것이라고 일본 메이커들은 믿고 있다. 日

本의 반도체 메이커는 그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에 의해 歐美 메이커를 DRAM 戰線으로부터 

몰아냈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NICs의 메이커들이 日本勢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다. 1M DRAM 시대에는 투자의 거액화와 저가격 경쟁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하는 메이커가 

있어도 눈길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半導體 거품의 청산은 도태를 통한 업계 재편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최대 수요선이 미국 컴퓨터 시장의 침체는 이제 밑바닥에 도달해 앞으

로는 그나마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日本市場의 수요 전망은 불투명하다. 어

쩌면 일본 반도체 업계는 정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新東亞 기사에서

도 지적했듯이 올해初 일본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고, 일본차를 때려부수었던 미국인

들의 反日 행동이 일본 언론들이 입을 모아 엄살을 피운 이후에는 부쩍 줄었음을 주목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 반도체업계는 과연「오후 2시」인가?  

<이 글은 7월 중의 국내외 반도체 관련 신문 기자들과, 週刊 다이아몬드 3월 7일호,´일본 

경제는 과연 오후 2시인가´(李奉澔, 新東亞 5월호), 그리고 기타 반도체 업계의 재편성에 

관한 기사들을 기초로 쓰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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